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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앞아름다운꽃의향기·문화‘한가득’채웠다

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주
기 위해 조성된 전주역
앞 첫마중길이 꽃향기와

문화로 가득 채워졌다.
전주시가 전주화훼인연합회 협

동조합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간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제1
회 첫마중길 꽃마중 예술제’를 열
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전주의 관문인 전주

역에서 한양주유소까지 첫마중길
290m�구간에는 꽃을 테마로 국화
와 포인세티아 등 가을꽃과 화훼
인이 디자인한 가드닝 작품들이
어우러져 전주시민들과 관광객이 꽃을 체험하고,�휴식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전주시 화훼인들의 손길로 탄생한 △합죽선 부채

모형 꽃장식 △전통 한옥 담과 장독대 △한복을 꽃으로
표현한 작품 등 가드닝 작품은 8개소에 설치돼 첫마중길
방문객들에게 포토존으로 제공됐다.�
또한,�체험 프로그램으로 △드라이플라워 엽서만들기

△스칸디아모스 액자만들기 △다육화분 만들기 등 6가지
가 진행됐고,�화훼인이 꽃 작품을 즉석에서 만드는 플라
워 데몬쇼도 선보여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이번 꽃마중 예술제에서는 허브식물과 다육

식물 등 다양한 꽃 화분을 할인 판매도 진행됐으며,�판매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활용된다.
첫마중길 꽃장식은 지난 21일과 22일까지 진행된 우아

동 마을축제‘첫마중길 문화제’에서도 구경할 수 있었고,
전주시는 첫마중길 꽃마중예술제 개막식 참석자에게 국
화교환권을 나눠준 후 우아동 마을축제가 끝난 후인 오
는 22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장식에 활용된 국화를
무료로 나눠주었다.
이에 앞서,�시는 전주의 얼굴이자 해마다 이용객이 급증

하는 전주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첫인상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자동차로 가득해 삭막했던 전주역 앞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를 기존 8차선을 6차선으로
줄이고 직선도로를 S자형 곡선도로로 만든 첫마중길로
조성했다.�또,�차선을 줄인 공간에는 시민들이 헌수한 시
민희망나무로 가로숲이 조성되고 사람과 문화를 채울 수

있는 보행광장이 들어섰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첫마중길에 여름철 시민들의 더위

를 식혀줄 그늘을 제공하고 가로숲과의 조화,�마을 어귀

에 고목이 있는 전통문화 등의 의미를 담고있는 상징고
목인 팽나무(10~15m)�2그루를 식재하는 것을 끝으로 첫
마중길 조성사업의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

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18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첫마중길 850m�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빛의 거리로 조
성할 예정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이번 꽃마중예술제가 첫
마중길을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
들어 역세권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부정청
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

이후 침체된 화훼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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